
박진경이라는 기호와 논쟁화되는 사실들
- 제주4.3제도화 이후담론변화를중심으로

추도비와 안내판: 두 기억의 전쟁터

박진경 추도비와 진실 안내판. 이 두 개의 조형물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은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기억 전쟁'의 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추도비는 거대하고 높다. 

그것은 가해자의 권력을 과시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다. 반면 안내판은 낮고 작다. 그것은 땅에 붙어 겨우 진실을 속삭인다.

박진경을 숭배하는 자들은 추도비를 성역화하고 안내판을 흉물 취급한다. 그들에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내판을 지키려는 노력은 단순히 과거사를

바로잡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숭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산 자들의 처절한 저항이다. 극우 유튜버들이 안내판 앞에서

소란을 피울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증언하고 있다. 박진경이라는 기호가 여전히 '타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괴물임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그 괴물을 떠나보내지 못했음을.

주술이 된 용어 –’폭동’

4.3의 희생자 토벌되어 마땅한 ＇빨갱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노골화된호명

김동현(제주대)

노골화된 혐오의 상징이 된 ‘박진경’

박진경을 역사의 감옥으로 vs 남로당 폭동 진압 유공자

- 제주 4.3의 성격 규정을 두고 거대한 반동적 흐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상징. ‘추도’와 ‘진실’의 격차 사이에서 박진경은 제주 4.3의

둘러싼 대결적 국면의 기호로 부상

- 정부보고서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제주4.3의 성격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극우의 의도라면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의도는 그야말로

‘제대로’ 수행

영화의 인트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우파적 시각의 새로운 역사 서사에 대한 욕망

- 제주 4.3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진경에 대한

재서사화

- 학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숭고한 희생자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을 역사부정의 근거로 삼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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